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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2화 이미지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연출 김민, 강나래)이 첫 화의 폭발적인 화제성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출발한데 이어, 2화에서도
톱 게스트와의 신선한 케미로 매력 포인트들을 쏟아내며 인기를 입증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은 위기의 중소 마케팅 회사 DY기획을 배경으로 AZ와 GenZ 사이에서 ‘낀대’가 되어가는 MZ들의 오
피스 생존기.

‘직장인들’은 지난 주 첫 화가 공개되자마자 “진짜 제대로 된 오피스 코미디물이 탄생했다”라는 시청자들의 극찬을 받으며 연일 뜨
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 1일 공개된 2화에서는 근무 시간 중에도 보유 주식 시황 체크부터 달콤한 사무실 낮잠까지, 갓 입사한 신
입 대리 현봉식이 “직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한다”라고 속내를 털어놨을 정도로 대놓고 ‘월급 루팡’을 지향하는 DY기획 직원들의 나
태한 근무 현실들이 나노급으로 묘사돼 현실 직장인들의 찐 웃음을 유발했다. 특히 이번 2화에서는 ‘직장인들’을 통해 연기 데뷔한
차정원과 심자윤이 신입 사원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차정원은 무슨 일을 하든 중간 이상을 가는 ‘능력 만능캐’로 되레 윗
사람이 눈치 보게 만드는 상전 캐릭터로 자리매김했으며, 심자윤은 본캐의 상큼함과 GenZ한 매력을 캐릭터에도 적극 활용했을 뿐
만 아니라 초특급 게스트와도 환상의 시너지를 자랑하며 작품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앞서 ‘사람 좋은 웃음’을 장착한 대표 신동엽의 예민한 심기를 건드리는 연봉 협상으로 ‘눈초리 찜질’만 제대로 받았던 주임 김원훈
이 이번에는 “너도 한 번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사원 차정원에게 복지 향상 요구를 떠넘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정원이 극
찬과 함께 복지 부장까지 등극해 오늘도 억울하게 ‘공식 샌드백’ 역할을 톡톡히 한 원훈의 처지가 시청자들의 ‘현웃’을 유발했다.

코미디 장인들이 DY기획 임직원들로 분해 하이퍼리얼리즘의 극치를 보여준 콩트에 이어 초특급 게스트의 활약이 2화에서도 돋보
였다. 2화에서 ‘올타임 레전드’ 미남 배우 고수를 등장시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오른 ‘직장인들’. 고수는 연기 경력 30년을 향해
맹질주 중인 톱스타이자 베테랑 연기자이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지 조언을 받고 싶다”라며 DY기획에 이미지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에 ‘찐 직장인들’로 무장한 DY기획 임직원들은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명분 하에 ‘팩폭’을 담아 은근히 서로 킹
받게 만드는 카운터펀치를 날리며 그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오피스 코미디물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베테랑 배우 고수도 코미디 장인들이 쏟아내는 현란한 애드리브 공세전을 피하지 못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웃참 폭격’을 선사했다.
‘옛날 사람’에 ‘노잼 배우’라는 공격에도 끄덕하지 않았던 고수는 검색 순위에서 야채 고수에 밀리는 굴욕을 겪고 개명 제안까지 받
자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어 차정원의 기상천외한 이름 제안에 참았던 웃음이 봉인 해제되며 임직원들과 현실과 극을 넘나드는 웃
음 케미를 발산했다. 이 과정에서 차정원은 고수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PPT 발표로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심자윤은 고수의 연기
수명을 늘려줄 영한 GenZ 포즈를 시범으로 알려주는 등 날렵한 순발력을 발휘했다. 이에 고수는 DY기획 문을 나설 때쯤엔 GenZ
표 항공샷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개명까지 성공하는 등 이미지 컨설팅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대본 반 애드리브 반을 절묘하게 섞은 하이퍼 리얼 오피스 코미디답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극과 예측 불가능한 대사들이 재미
와 웃음을 동시에 선사하면서 시청자들의 열띤 반응도 매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쿠팡 명품작 하나 나왔네요 ㅋㅋ 주말
이 기다려진다”, “찐 직딩이 되감 ㅋㅋ 모든 게 미친 듯 웃김”, “새벽에 혼자 미친 듯이 웃음”, “눈물이 나올 만큼 웃겼어요. 최고입니
다”, “배꼽 눈물 다 뺐네요”, “오랜만에 제일 크게 웃음”, “이게 리얼 코미디 ㅋㅋ”, “역대급 작품 나왔네” 등 극찬이 넘쳐나고 있다. 더
불어 공개 첫 주 만에 인기작 TOP1을 찍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붐을 타고 더욱 뜨겁게 입소문이 나고 있다. “너무 웃겨요. 계~속해
주세요”, “또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냐”, “너무 좋아요. 대박이에요. 또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등 벌써부터 시즌제 돌입을 강추하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저세상급 애드리브’로 현실보다 더 리얼한 오피스 라이프를 선보이며 직장인들의 공감과 웃음을 동시에 유발 중인 극사실주의 오
피스 코미디 ‘직장인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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